
             

[부모님]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
화려하고 겉모습만 멋진 일보다,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더 
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[자 녀]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,
가정에서,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순종의 어린
이가 되게 해주세요.
[가족 합창] 우리 가정이 내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
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. 
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,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!

Q.1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고, 누구의 말씀과 방
법대로 순종하여 지었나요?

Q2. 부모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,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
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?

Q3. 부모님 말씀 잘 듣기, 친구 사랑하기, 감사하기 등 이번 한 주 동안 내
가 꼭 실천하고 싶은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?

☚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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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일이는 엄마가 “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치워야 해” 라
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 들었지만, “듣는 것과 실제로 정리하
는 건 다른 일”이라며 치우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어요. 

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
지 않나요?

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성전을 지을 때 자기 
생각이나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어요. 크기, 모양, 구조, 재료
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성전
을 지었어요.

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
어요.
"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, 내가 너와 
함께하겠고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.“

하나님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보다, 하나님
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
어요. 

부모님 말씀 잘 듣기, 친구 사랑하기, 거짓말하지 않기, 감사
하기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순종의 모
습이랍니다.

사 도 신 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같  이

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 이

말 씀 봉 독 열왕기상 6장 1~14절 다 같 이

성 경 이 야 기
하나님의 말씀대로 

순종하며 살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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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씀 나 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공 동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주 기 도 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★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
